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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임배추 물량·선택권 늘리고 가격은 더 낮췄다
이마트, 김장 시즌 ‘절임배추’ 사전예약 오더픽 행사 진행

	□지난해 조기 완판 인기에 일반 절임배추 물량 2만 박스 늘린 총 6만 박스 준비
□행사카드 1만원 할인, e머니 3천점 적립 혜택… 지난해보다 박스당 2천원 저렴 
□’황금배추’ 이색 품종과 ‘절임 알타리’ 등 신규 품목 확대, 고객 선택권 증대



이마트가 2025년 겨울 김장 시즌을 맞아 절임배추 사전예약 오더픽 행사에 돌입한다. 

이번 절임배추 사전 예약 행사는 지난해 조기 완판을 기록했던 이마트 절임배추 사전예약 인기에 힘입어 물량을 대폭 늘리고 품목을 다변화해 고객 선택권을 넓힌 반면, 가격은 작년 행사가보다 낮춘 것이 특징이다.

이마트는 10월 23일(목)부터 10월 29일(수)까지 일주일간 절임배추 사전예약 행사를 진행한다. 이마트앱 오더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김장 일정에 맞춰 11월 14일(금)부터 12월 12일(금)까지 한 달 중 매장 픽업 일자 선택이 가능하다. 
※ 매장 픽업일 일요일과 매장 휴점일 선택 불가 

지난 2024년 절임배추 사전예약 행사 대비 일반 절임배추(20kg/박스) 물량을 기존 4만 박스에서 2만 박스 늘린 전점 총 6만 박스 한정 기획했으며, 행사 카드 결제 시 1만원 할인된 27,800원에 준비했다. 
※ 행사카드: 이마트e/삼성/KB국민/신한/현대/NH농협/우리/롯데카드, 단 KB국민BC/신한BC/NH농협BC카드 제외 

특히 사전예약 고객에게는 픽업 기간 이후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e머니 3천점을 추가 적립해줘 최종 혜택가는 24,800원 수준이다. 배추 시세가 높았던 지난 2024년 김장 시즌 사전예약 최종 혜택가인 26,800원(e머니 3천점 혜택 동일) 대비 2천원 저렴하다. ※ e머니 적립일 12월 16일(화) 일괄 적립, 적립일부터 14일간 사용 가능 

이마트는 올해 초부터 겨울 김장 시즌 준비를 위해 해남, 문경, 강릉 등 가을 배추 산지를 누비며 배추 정식 전부터 사전 물량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2곳 이상의 절임배추 공장을 신규 확보하며 최저가 수준으로 행사를 준비할 수 있었다. 

일반 절임배추 외 아삭하고 단단한 식감으로 꾸준한 수요를 보이는 '베타후레쉬 절임배추(20kg/박스)'는 전점 1만 박스 한정 행사카드 구매 시 1만원 할인된 49,800원에, 올해 처음 선보이는 '황금 절임배추(20kg/박스)'는 1만 박스 한정 1만원 할인된 45,800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황금 절임배추는 일반 배추보다 색이 진한 노란 황금 배추 품종으로 절인 배추로, 아삭한 식감과 질기지 않고 고소한 맛이 특징이다. 이마트는 다양해지는 고객 수요에 발 맞추기 위해 이색 신규 품종 운영에 나섰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절임 알타리(5kg, 박스)'도 행사카드 구매 시 1만원 할인된 39,900원에 준비했다. 김치 양념 역시 지난해 한 가지 맛만 운영했던 것에 비해 올해는 '중부식/남도식 김치 양념(각 4kg, 행사가 39,800원)'을 별도 기획해 고객 선택 폭을 넓혔다. 

한편, 지난 9월 중순에 이어 이번 절임배추 사전예약에서도 이마트앱 오더픽을 통해 사전예약을 진행한다. 오더픽은 이마트앱에서 사전 주문 후 매장에서 직접 픽업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기존처럼 고객들이 절임배추 사전예약 한정 물량 주문을 위해 오픈런이나 긴 줄을 서지 않아도 되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이마트 윤샘이 채소 바이어는 "본격적인 겨울 김장철을 앞두고 고객들이 저렴한 가격에 김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사전예약 행사를 준비했다"며, "해가 갈수록 절임배추 사전예약 인기가 증가함에 따라 준비 물량을 대폭 늘리고 신규 상품 운영을 통해 고객 선택권은 더욱 넓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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